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

왔다.

　미래 출산율에는 아이를 낳는 분

위기(전년도 출산율)와 집값,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 순으로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

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으

로 주택가격(매매 전세)이 차지하

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

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

비가 5.5%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

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

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

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

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

대해야 한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귀포시는 2024년 농업 분야 11개

보조 사업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일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 신청은 농가 등에서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1회 방

문으로 보조 사업을 접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

은 ▷친환경 비료(발효액비 등) 지

원 ▷친환경 웰빙 작물 생산 유통

단지 조성 ▷과수 과채류 하우스

재난 방지 시스템 지원 ▷노지만감

류 봉지 피복 지원 ▷무 세척 시설

교체 지원 ▷시설과채류 기타 과수

경쟁력 강화(수정벌) 지원 ▷수출

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 ▷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시설원

예 분야 환경제어 개선 지원 ▷밭

작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

농어촌민박 안전 장비(CCTV) 지

원이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

28억5700만원으로 2월 중 최종 대

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서귀포시청

일반공고나 감귤농정과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고. 진선희기자

금융감독원은 연초를 맞아 카드발

급, 연말정산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은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

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추가 범죄에

이용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

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

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한 번호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 밖에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문자메시지를 보

내 메신저 피싱(문자 금융사기) 행

각을 벌였다.

　합격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악성 홈페이지 접

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

다 며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휴

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

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시장에 몰아친 한파로 등기

신청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3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등기신청 완료된 제주지역 부동산

(건물 토지 집합건물)은 모두 2만

286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2월 2만7762건에 비해 17.6%

(4895건) 감소한 수준이다.

제주지역에선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28만4989건에 대한 등기신청

이 접수, 처리됐다. 한 달 평균 2만

3749건 꼴이다. 지난 2022년엔 모

두 29만251건이 접수, 처리됐다. 한

달 2만4187건 꼴이다.

지난해 부동산 등기신청 완료 건

수는 6월 2만6346건으로 정점을 찍

은 후 7월 2만4241건, 8월 2만4562

건, 9월 2만2964건, 10월 2만2029

건, 11월 2만3293건, 12월 2만2867

건으로 등락했다. 지난 2022년엔 1

월 2만3895건, 2월 2만1743건, 3월

2만5794건, 4월 2만5156건, 5월 2만

5169건, 6월 2만6150건으로 증가세

를 이어왔다. 하지만 7월 2만3582

건, 8월 2만2550건, 9월 2만3125건,

10월 2만134건으로 감소했다. 11월

2만5191건, 12월엔 2만7762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 부

동산 등기신청 완료 건은 서귀포시

11만153건, 제주시 17만4836건이

다.

최근 등기신청 완료된 부동산의

소재지는 주로 읍 면지역에 집중

되고 있다. 지난 12월 등기신청 완

료된 2만3293건의 소재지는 ▷서

귀포시 남원읍 1023건 ▷서귀포시

대정읍 1475건 ▷서귀포시 서홍동

1003건 ▷서귀포시 안덕면 1062건

▷제주시 구좌읍 1184건 ▷제주시

애월읍 2217건 ▷제주시 조천읍

2191건 ▷제주시 한림읍 1851건 등

이다.

지난해 11월엔 ▷서귀포시 남

원읍 1308건 ▷서귀포시 대정읍

1259건 ▷서귀포시 성산읍 1194

건 ▷서귀포시 안덕면 1030건 ▷

제주시 구좌읍 1361건 제주시 애

월읍 2472건 등이 등기신청, 처리

됐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2024년 1월 4일 목요일6 경 제

3일
코스피지수 2607.31

-62.50
▼ 코스닥지수 871.57

-7.36
▼ 유가(WTI, 달러) 70.38

-1.27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29.87 1284.13 1EUR 1460.44 1403.46

100 933.53 901.43 1CNY 191.94 173.66

꽁꽁 언 부동산시장… 등기신청도 급감

빗속분주한 손길 3일 겨울비 내리는 날씨속에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농경지에서 어르신들이 취나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가 올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1차산업 분야

363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시는 농어가 경영안정 구축을 통

한 1차산업 소득 향상 을 목표로 전

략과제 3개와 실행계획 21개를 수

립, 농 수 축산분야에 2663억원(국

비 813, 도비 1145, 융 자부담 705)

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농업분야에 농업인 복지증

진, 기본형직불사업 지원, 과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선진

화, 농업 인력난 해소 등 8개 실행

계획에 1612억원을 투입한다. 해양

수산분야에는 패조류 투석사업, 해

녀 복지 지원, 어선 자동화 시설,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사업,

배합사료 직불금, 해조류 종자 구

입 등 6개 실행과제에 554억원을

투자한다. 축산분야 7개 실행과제

에는 497억원을 들여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 말산업 육

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신규 사업

으로 키위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국

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장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405억원을 투

입한다. 또한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행원육상양식단지 기계

설비 교체 지원, 추자 인도교 및 수

변공원 시설사업, 월정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25개 사업에 109

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보들결

제주한우 판매 홍보 방송 프로그

램 제작,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

선 지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 수탁, 기후

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

축,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 확대

지원 등 16개 사업에 82억원을 투

입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1차산업 강화 2663억 투입


